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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김영옥. (사진=JTBC) 2026.05.08. photo@newsis.com

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배우 김영옥이 후배 가수들을 향한 팬심을 드러낸다. 

오는 9일 오후 9시 방송되는 JTBC '아는 형님'에는 김영옥·사미자·남능미가 출연한다.

세 사람은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과거 기억을 전한다. 

김영옥은 "내가 8살 때 광복을 맞았다"며 "당시 길거리에서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"고 말했다. 아울

러 6·25 전쟁 당시 피난길에 올랐던 경험도 밝힌다. 



사미자 역시 전차 탑승 경험에 관한 질문에 "그때는 탈 수 있는 게 전차 뿐이었다"고 회상한다. 출연진 중 유일하게 광복 이후

태어난 남능미는 "나만 못 끼는 것 같다"고 말한다.

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도 밝힌다. 김영옥은 "몬스타엑스 주헌과 베프다. 콘서트에 초대받아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했다"며

그룹 몬스타엑스 주헌과의 인연을 공개한다. 이어 김영옥은 "주헌이는 친손주 같고, 임영웅은 짝사랑"이라고 말한다. 

남능미 또한 "나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다"면서도 "장민호와 BTS를 좋아한다"고 밝힌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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